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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한지에 수묵, 대나무 가변크기 2014

묵죽은 옛 선비들이 오랫동안 즐겨 다뤘던 사군자 화제다. 세상사 
잠시 물러두고 작대기 산수처럼 한 획에 정신을 모아 마음을 
닦던 심중서화다. 재료나 형식이 워낙 다채로워지는 요즘의 미술 
현장에서 먹을 중심에 놓고 마음과 세상을 담아내는 정광희의 
개인전 〈먹을 쌓다〉가 열렸다. 기존 서화 형식에서 벗어나 
한지요철 화판을 만들고 먹을 올리거나 철판을 오리기도 하고 
하얗게 빈 공간에 검은 묵죽을 무리지어 설치한 작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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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한지에 수묵, 대나무 가변크기(부분) 2014

이번 전시는 큰 전시실 하나를 대숲으로 연출한 〈무제〉가 
중심이다. 넓은 전시실에 먹색으로 감싼 대나무 300여 개가 
군집을 이뤄 매달려 있고, 빈 여백의 공간으로 그 묵죽의 울림이 
잔잔히 퍼지도록 설치한 작품이다. 묵은 고서와 순지에 자유롭게 
쓴 글씨나 상형문자 같은 모필의 흔적을 올려 대나무 통을 감싸고, 
그 대나무마다 여러 번 겹쳐 올린 먹의 농담으로 깊고 묵직한 
묵향이 배어나게 했다. 조각조각 붙여진 고서와 읽히든 안 읽히든 
대통에 남겨진 필치의 흔적은 세상에 떠도는 숱한 언사와 지식의 
그림자일 수 있다. 이 무수한 말과 지식은 강건하지만 비어 있는 
대통들 사이로 공명을 이루며 맴돌거나 빨려들기도 한다. “나의 
작업은 비움과 채움으로 이루어진다. 비움과 채움이 경우에 따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면서… 비운 것도 아니고 채운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정중동과 같은 의미다. 여기서 비움과 
채움을 통해 생명의 순환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지난 7월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선보였던 〈선비의 정원〉과 같은 
맥락이다. 고서와 서예의 편린들로 감싸고 더러는 먹을 짙게 올린 
대나무 150여 개를 허공에 매달아 그 듬성듬성한 대숲 사이로 
거닐며 선비의 정원을 음미하는 공간이었다. 이번 상록전시관 
설치는 훨씬 확대되고 조밀해지면서 중심과 주변부를 잇는 먹의 
파동이 더 장중해졌다. 그는 “짙은 땅의 기운을 바탕으로 쭉 뻗은 
대숲은 올곧게 위를 향하며 그 생명력을 하늘과 바람에, 즉 다시 
‘자연’으로 산화시킨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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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한지에 수묵, 대나무 가변크기(부분) 2014

묵죽에 대한 그의 독자적인 시도는 다른 전시실에서도 이어진다. 
제목은 역시 〈무제〉. 하얀 전시실을 화지삼아 허공에 먹선을 
긋듯 검은 먹을 올린 대나무가 벽과 천장을 가로지른다. 관객은 
3차원적인 이 서화 공간에서 한 가닥 먹선 사이를 거닐며 
추상화된 묵죽도의 일부가 된다. 정광희의 작업 키워드인 ‘전통 
서예와 현대 회화가 결합되면서 우리 것으로 승화되는 추상성’ 
‘음과 양과 여백이 일체가 되는 비움과 채움의 생명 순환’ ‘거대한 
에너지의 자연을 최소화하는 단순성’ 등을 먹선의 입체적인 
설치로 함축시켰다.

〈인생-518〉 한지에 수묵 230×800cm 2014

정광희의 작업에는 뿌리에 대한 탐구 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다. 
정신의 뿌리, 문화의 뿌리, 자기 작업의 뿌리를 찾아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 형식으로 드러낸다. 이를 위해 굴레가 될 수 있는 
전통 서법이나 회화에 대한 관념과 세상의 지식 따위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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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한다. 이전부터 지속해 오던 〈인식으로부터의 자유〉 〈아는 
것 잊어버리기〉 〈생각이 대상을 벗어나다〉 연작을 비롯, 최근 
어떤 선입견도 배재하려는 듯 〈무제〉로 이름하는 실험적인 먹 
작업까지 일련의 ‘비우기’이자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기존의 틀에 박힌 한지 바탕으로부터의 
탈출이면서 ‘본질로 다가가는 또 다른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한 작업 과정을 거치는 쪽 그림, 대나무 설치, 철판 서화 
모두가 본질을 찾아가는 파격의 행보인 셈이다. 먹으로 함축하고 
풀어 내는 서화의 본래 정신성과 더불어 ‘온갖 만물의 형상과 존재 
양식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관념의 자유를 찾아’ 재료도 형식도 
공간도 계속 새롭게 모색해 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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